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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urbanization rat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domestic freedom of movement, and social factors such as religious characteristic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using panel data from 181 countries between 1981 and 

2021. By employing ke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urbanization rate, the log 

of GDP per capita, an internal mobility freedom index, and a country-level religious 

concentration indicator, and utilizing the dynamic panel data estimation technique 

System GMM, the study controls for endogeneity issues and fixed effects. The 

analysis finds that urbanization rat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while religious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factor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In contrast, the internal mobility freedom index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 result that runs counter to some previous literature. Through 

global panel data,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low-fertility issue in its 

social context and to exploring policy respons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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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평

균 합계출산율(TFR)은 1950년 약 5명 수준에서 2021년 2.2명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도시화의 가속화로 전 세계 인구의 거주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에 약 29%에 불과했던 전 세계 도시 인구 비중은 2014년 현재

54%를 넘었으며 2050년에는 약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도시화와 출산율 저하의 동시 진행은 한 국가의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에 중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이 밀

접히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경제 발전과 생활방식의 변

화를 가져오는 한편, 인구 재생산력의 약화를 동반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

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도시화와

저출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교육·고용 기회의 확대, 가치관의 현대화 등을 통해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

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로 인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가족 규모 축소와 출산 기피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

기된다. 실제로 도시화율(도시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여러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의 한 요인으로 주

목받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화와 출산율 간 인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

명하는 것은 인구정책 및 도시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출산율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인구전환 이론 등에 입각하여 교육 수준,

소득, 보건 여건,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왔으며 도시화 수준 또한

중요한 설명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국가 간 횡단면 비교

나 정적 패널분석에 의존하여 단순 선형 회귀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동태적 특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연구는 한 시점의 여러

국가 자료를 이용해 도시화율과 출산율의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접근

은 인과 관계의 방향이나 누락 변수로 인한 편의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다.

출산율은 시간에 따라 높은 자기상관을 보이는 지표로써 이전 시기의 출산행태가

이후 출산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울러 도시화율 자체가 내생적으로 결

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다수의 실증 연구들은 이러한 내생성 편

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인과 효과에 대한 추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 OLS 또는 고정효과 모형만으로는 도시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혼동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동적 패널 모델을 활용하여 출산율의 시간적 의존성과 잠재적 내생성을 동시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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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81개국의 장기 패널 데이터(1960-2022)를 바탕으로 도시화와 출

산율 간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System GMM 동적 패널 추정법을 적용하여 합계

출산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시스템 GMM 추정은 Arellano 등이 개발한 방법으로

이전 시기의 종속변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모델의 동태성을 반영하고 동시

에 내생적 설명변수로 인한 편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도시화율의 인과효과를 보다 신뢰성 있게 추정하고 나아가 출

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몇 가지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함

으로써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1인

당 GDP를 포함하여 물적 풍요와 출산율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종교적 요인으로써 인

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또는 이슬람 신자인 국가 여부를 도입하여 문화적 환경이 출

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종교적 배경은 출산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슬람권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가

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권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반면 세속화된 국가나 종교

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보고된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 교

리가 피임과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형성함으로써 출산 결정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제도적 변수의 하나로 국내 이동의 자유도를 고려함으로써 인구의 농촌에서

도시 이동에 대한 제약 수준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 탐색한다. 이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 청년층의 도시 유입이나 인구 분포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칠 효과를 반

영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도시화와 출산율 간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에 몇 가지 중

요한 확장을 시도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도시화의 저출산 효과에 대

한 정량적 근거를 내생성 통제 하에 제시한다는 점이다.

시스템 GMM 추정을 통해 얻은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화율 상승은 출산율

을 유의하게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시 인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약 0.00334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출산율 저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계수 = -0.00334, p < 0.001). 이는 동일한 모델에

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결과로 도시화의 진행이 독립적으로도 저출산을 초래하는

힘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적 요인인 1인당 GDP는 출산율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초기에는 출산율을 낮추지만 매우 고도화된 단계에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출산율 반등이나 출산력 회복 현상이 관찰된다는 논의가 있으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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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양(+)의 계수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적 요

인인 국교 변수(가톨릭/이슬람 인구 집중도)는 예상대로 출산율에 유의한 증가 효과를

보였다. 이는 해당 종교권에서 전통적으로 가족 규모가 큰 경향이나 피임에 대한 제약

등이 작용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효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내부 이

동의 자유 변수는 계수값은 예상했던 음(-)의 방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이동성 자체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제한 완화만으로는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화율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간접효과를 통해 작용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동적 패널 분석을 통해 도시화의 저출산 유발 효과를 실증적으

로 확인하고 동시에 경제 수준과 문화·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관련 분야에 새로운 증거와 통찰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2장에서는 도시화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활용한 국가 수준의 패널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설명하고

각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식,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동태적 패널

모형에 기반한 System GMM 추정 방법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

석 설계와 도구변수 설정, 모형 타당성 검정 절차를 포함한 분석 방법론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증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변수들의 효과 및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며 Hansen 검정, 자기상관 검정 등의 결과를 포함한 모델의 신뢰

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출산율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출산율의 변동과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학과 인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풍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고전적인 인구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비용과 효용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수한 재화로 볼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자녀에 대

한 선호에 따라 자녀의 수와 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Becker(1960)의 선구적 연구는

부모가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 자녀의 수와 양육 투자 간에 상충관계가 발생함을

보였는데 소득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녀의 수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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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될수록 자녀 한 명당 투자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자녀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태가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발전과 교육 향상, 도시화 진전 등 거시적 변화는 혼인 및 출

산 행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의료 발전과 유아 사

망률 감소, 여성 교육 수준 상승, 노동시장 참여 증대 등은 출산율 저하를 이끄는 대표

적인 요인으로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확인된다. 한편 문화적, 제도적 요인 또한 중요

하게 작용하여 Caldwell(2021) 등의 연구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행하며 가족

내 부양의 경제적 흐름이 역전되는 것이 출산 결정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전환 이론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초기의 높은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개괄적으로 설명

하며(Galor, 2005) 이미 Kuznets(1974) 등의 연구를 통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에서도 관찰된 소득수준과 출산율 간의 부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한 바 있다. 결국 출산

율은 경제적 유인, 사회적 규범, 정책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결정되며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러한 다층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도시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연구 동향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역 간 인구

및 산업의 공간적 재배치를 통해 경제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과정이다.

Krugman(1991)과 Glaeser(1992) 등의 연구가 보여주듯 도시의 형성과 성장에는 규모

의 경제와 집적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기업과 인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거대 도

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구집중은 초기에는 생산성 증대와 소득 향상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각종 혼잡 비용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혼잡 비용 가운데 출산 및 가족형성에 대한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de la Croix와 Gobbi(2017)는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대도시

의 인구 밀집으로 인한 혼잡이 출산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동시에 집적경제로 소득 수

준은 높이는 상반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도시 인구의 고밀도 집중은 한편으로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을 제약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잡 비용의 미래세대 전가 문제를 환기하며 거

대도시화의 함의를 인구정책적 시각에서 재평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도시화와 출산률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관된 패턴

을 보고하고 있다. Schultz(1985)는 스웨덴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 도시화 진전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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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가 밀접히 연관되어 움직여 왔음을 보였고 유사한 관계는 미국과 같은 선

진국(Klein, 2004)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사례(Kuznets, 1974;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에서도 포착되었다. Galor(2005) 역시 도시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진행

되는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초기에는 상승하다 추후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제시하

며 도시화 과정이 인구동학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밝혔다. 더욱 미시적인 차원에서

Simon과 Tamura(2009)는 20세기 미국 도시들을 분석하여 주택 임대료가 높은 도심일

수록 출산율이 낮고 비교적 주거비용이 저렴한 교외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는 도시 내부의 공간구조가 가구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Eckstein과 Wolpin(1985)의 이론 모형은 가계가 소비하는 주거공간과 자녀

수가 상호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도심의 높은 토지비용이 적은 자녀 수로

연결되고 도시의 성장(인구유입)이 결국 전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후속 연구들에서 Aiura와 Sato(2014)가 중첩세대 모형을 통해 Kulu와

Washbrook(2014)이 영국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해 Eckstein과 Wolpin(1985)의 결론

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도시의 규모 확대에 따른 도심 주거비용 상승은 도심

거주 가구의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추세가 누적되면 전체 도시의 출

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국내 연구들도 도시화와 저출산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특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출산력 격차

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도시에서 합계출산율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에 비해

현저히 낮은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도시 규모에 따른 출산율 격차 현

상은 미국(Heaton et al., 1989; Glusker et al., 2000), 영국(Boyle et al., 2007), 프랑스

(Fagnani, 1991), 이탈리아(Michielin, 2004) 등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바

이다.

도시 대형화는 보편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왜 작은 도시보다 큰 도시에서 출산율이 낮은지에 대한 원인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대도시의 출산율 감소는 높은 주거비

와 생활비, 장시간 통근 등으로 인한 혼인 감소에서 비롯되는 반면 농촌의 출산율 감

소는 젊은 층의 도시 유출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김재훈, 2024). 전반적인 저출

산의 근본 원인은 도시부문에 기인하는 것이 크므로 도시 환경에서 기인한 제약을 완

화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은 도시화 진전이

혼인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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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출산율 관련성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변화는 출산율 결정 요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시 변인으로

꼽힌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은 여러 나라의 경험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를 인구전환의 보편적 경로

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otestein, 1945; Galor, 2005). 소득 증대 자체는 가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과 부모의 기회비용

증가를 불러와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부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높아질수록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자녀에

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출산율이 감소한다. 선행 연구들(Kuznets, 1974;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등)은 국가의 1인당 GDP나 가계소득과 출산율 사이에 나타나

는 음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생존 향

상과 가족부담 경감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산업화 후기 단계로 갈수록 높

아진 생활수준과 도시화로 말미암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강조한다.

경제적 풍요의 달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역설이 존재하며 이러

한 추세는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부터 유럽 선진국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관찰되

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매우 높은 발전 수준에서 출산율 하락이 멈추거나 반등하는

U자형 관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득 수준 향상과 출산율 저

하는 역사적으로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성장 정책과 인구

정책 간의 연계성을 시사하며 한 나라의 발전전략이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에 미칠 영

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려준다.

4. 이동성과 사회적 요인의 작용: 도시 집중, 이동 행동, 및 사회적 유연성

현대 사회에서 인구의 이동성과 사회적 유연성 역시 출산행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도시화의 직접적인 동인이자 결과인데 이러한 인

구 이동은 단순한 거주지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혼인, 출산 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ulu(2005)의 연구는 내부 이동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둘

러싼 여러 가설을 재검토하여 개인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활

환경 변화로 출산 시기가 늦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낮은 출산행태에 동조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을 사례로 한 Michielin(2004)의

연구도 대도시에서 관찰되는 초저출산 현상이 상당 부분 외부 지역에서 유입된 젊은

층의 출산 연기로부터 기인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구의 높은 공간적 유

동성이 도시 지역의 출산율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농촌 출신의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의 출산력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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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로 감소하고 유입된 청년들은 도시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존 도시 주민들과 유

사한 낮은 출산행태를 보이게 되는 이중적 효과가 발생한다. 대도시 내부에서의 거주지

선택과 이동 역시 출산 결정과 밀접히 연관된다. 오늘날 대도시에서는 직장은 도심에 밀

집하고 주거지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에 따라 통근시간과 주거비

용의 격차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여러 연구들은 장시간 통근이 혼인과 출산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긴 통근을 감내하며 취업

을 지속하는 데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기혼여성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가

까운 일자리만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혼인률 및 출산률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Black et al., 2014; Farre et al., 2020).

한편 미혼의 젊은 여성들은 보다 높은 임금 기회를 얻기 위해 주거비 부담이 크더라

도 도심 거주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부가 된 이후에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도

심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김재훈, 2024). 이러한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는 도시 내 가족형성 연령의 지연 및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사회적 메커니즘과 맞

닿아 있다.

도시 환경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이 보

다 용인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유연성의 측면에서 개인들이 전통

적인 가족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

향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증가 등은 주로

도시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혼인율 저하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지적도 존재한다(Vitali & Billari, 2011 등). 도시화된 사회

에서는 개인의 공간적,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고 전통적 생애경로에 얽매이지 않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출산율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분석 사례 및 한계

최근 인구경제학 연구에서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패널 자료를 이용하면 시계열적인 출산율 변

화와 국가 간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의 동태적 특성을 모형

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출산율과 같은 인구변수의 시차 효과를 다룰 때

일반적인 고정효과 패널추정은 내생성 문제와 Nickell 편의로 인해 추정치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ellano와 Bond(1991)는 내생적 종속변수를 포함한

동태적 패널모형에 적합한 GMM 추정법을 제시하였고 이후 Blundell과 Bond(1998)는

기존 모형의 도구변수 약화 문제를 개선한 시스템 GMM 추정법을 발전시켰다. 시스

템 GMM은 1차 차분 방정식에 더해 수준 방정식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모델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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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정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적은 시계열 기간과 많은 횡단면 단위를 가진 데

이터에 적합하며 현재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표준적인 추정 기법으로 자리잡았다.

인구 및 노동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동태적 패널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

어 출산율과 경제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부 연구에서 과거 출산율의 영향과 내

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 GMM을 적용한 바 있다(de la Croix & Gobbi, 2017).

동태적 패널모형의 장점은 미시적으로는 개인 또는 국가별 미관측 이질성을 제거하면

서도 거시적으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추론에 보다 엄격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산율 결정에 있어 자체의 관성이나 동시에 결정되는 경제 변수의 내생

성을 통제할 수 있어 인과 해석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GMM 기반 접근에도 한계와 유의점이 존재한다. 모멘트 조건의 남

용으로 인한 도구변수 proliferation 문제, 표본 내 소수 시계열로 인한 약한 식별 등으

로 인해 추정량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결과가 모형의 가정에 민감하게 좌우되

는 위험이 있다(Roodman, 2009). 따라서 동태적 패널 분석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Hansen 테스트, AR(2) 검정 등 각종 진단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추정 결과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역시 주의 깊게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GMM을 포함한 동태적 패널모형은 저출산 연구에서 정책 효과나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으며(Arellano & Bond, 1991; Blundell &

Bond, 1998), 향후 출산율과 도시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데이터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시화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CIA World Factbook 등 공공 데이터 출처에서 수집

한 것으로 약 190개국에 대한 광범위한 시계열 정보를 포함한다. 원 자료의 연도 범위

는 1960년부터 2022년까지이나 국내이동자유지수의 가용 연도가 제한되는 관계로 실제

분석에서는 1981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지표를 제공하

는 CIRI 인권 데이터베이스가 1981년 이후의 연간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종 분

석에 활용된 패널은 총 13,178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비균형 패널 데이터이며 최대 181

개국의 기간별 자료를 포함한다.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연도 수가 상이하여 패널이 불

균형하게 구성되었으며 평균적으로 한 국가당 약 40년 분량의 관측치가 포함되었다. 분

석에 포함된 국가는 도시화율 지표가 의미 있게 정의되지 않는 일부 도시 국가를 제외

한 대부분의 UN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자료의 수집과 정제 과정에서 1인당 GDP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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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표의 결측치는 제거하였고 극단치에 대한 처리 또한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에 사용된 최종 데이터셋은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국가 패널 자료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한 여성당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예상 숫

자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해당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평생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의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연도별 국가 수준의 합계출산율 자료는 세계은행의 WDI

에서 제공되는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은 한 국가의 인구 재생산 수

준을 보여주는 핵심 인구통계 지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5 이상, 선진국에서는 2 미만

의 값을 보이는 등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기간 동안 표

본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상당한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는 이후의 분석에서

도시화율 등과의 관계 규명에 중심이 된다.

도시화율(UrbanRate)은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로 정의되며 도시인구/총인구의 비율로 계산된다. 각 국가의 도시 인구비율 수치는

World Bank WDI가 UN 인구국의 추계를 인용하여 제공하는 Urban population 지표

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각국 통계청의 도시 지역 정의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국

가별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한 국가의 도시화 수준을 대표하는 광범위

한 척도로 사용된다.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전된 것으로 해석

되며 이는 인구의 도시 집중도와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

시화율이 100%로 보고되는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사례가 포함될

경우 도시화 변수의 분산이 감소하고 해석에 왜곡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

화율 지표는 이후 출산율 결정 요인으로써 핵심적인 관심변수로 다루어진다.

1인당 GDP의 자연로그(log_GDPperCapita)는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단위는 구매력조정 되지 않은 실질 GDP를 2015년 미국 달러로 환

산한 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변수에는 자연로그 변환을 취하였는데 이는 GDP 분

포의 왜곡도를 줄여 선형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고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다 선형

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특히 1인당 소득은 국가 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통해 극단값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해석상 탄력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log_GDPperCapita의 계수는 1인당 소득이 약 2.718배

증가할 때 출산율 변화율을 의미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 1인당 GDP 자료 역시 WDI

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 연도의 실질 GDP와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지

표는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출

산율이 감소하는 인구변천 경향이 관찰된다.

국내이동자유지수(InternalMobility)는 Freedom House의 국가별 국내 거주이전의 자

유를 평가한 지표로써 범주형 값 0, 1, 2를 가진다. 정부에 의한 내부 이동의 자유 제한

정도에 따라 0은 심각한 제한, 1은 일부 제한, 2는 제한 없음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값

이 2에 가까울수록 국민이 자국 내에서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



도시화,�사회적�요인과�출산율�간의�관계:�

1981-2021년�181개국�패널자료에�기반한�System�GMM�분석 89

리가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며 0은 내전이나 엄격한 통제 등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

가 크게 억압된 경우를 나타낸다. 본 변수는 Freedom House의 연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CIRI 인권 데이터셋이 국가별 연도별로 정리한 값을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를 통해 얻어 활용하였다. 국내이동자유지수는 각국의 내부 이동

및 이주의 제도적 장벽을 반영하는 지표로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나 국내 지역 간 격

차와 관련되어 출산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이 지표는 정성적 평가에

기반하므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일부 국가 연도에

자료가 결측인 경우가 있어 관측치 수에서 다른 변수 대비 소폭 적은 모습을 보인다.

주요 종교 더미변수(StateReligion)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별 주요 종교에 대한 이진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변수는 각 국

가 인구의 종교 구성 자료를 바탕으로 가톨릭 또는 이슬람 신자가 전체 인구의 80% 이

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국가를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

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 국가가 절대다수 인구가 단일 종교인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사

회이면 StateReligion은 1이며 복수의 종교가 혼재하거나 다른 종교가 주도적인 경우는

0으로 정의하였다. 이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CIA World Factbook의 국가별 종교분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톨릭 및 이슬람을 선택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들 종교가 산아

제한에 비교적 보수적인 교리를 보여 출산 행태에 영향을 주어온 사례가 많기 때문이

다. 실제로 가톨릭 국가들은 인위적 피임에 대한 교회 교리의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가

톨릭 국가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왔으며 이슬람권 국가 여부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국가 간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세속화와

경제발전으로 이러한 종교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본 변수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보정용 통제변수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StateReligion 더미변수는 고정된 국

가 특성이라기보다는 해당 국가 연도에 적용된 종교 분포 자료에 따른 것이지만 대개

종교 분포는 단기간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사실상 국가별 상수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

다. 분석 표본에서 이 변수의 평균이 약 0.17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 관측치의 17% 정도

에서 가톨릭 또는 이슬람 절대다수 국가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합계출산율 (TFR, 명) 6,929 3.48 1.81 0.81 8.61

도시화율 (UrbanRate, %) 6,929 52.73 23.13 4.50 100.00

1인당 GDP (자연로그, 2015 USD) 6,929 8.30 1.45 5.10 12.03

국내이동자유지수 (Internal Mobility) 6,676 1.51 0.72 0.00 2.00

주요 종교 더미 (가톨릭/이슬람 80% 이상) 6,929 0.17 0.37 0 1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요약 (1981-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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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21년 기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합계출산율의 표본평균은 약 3.48명으로 표준편차 1.81명에 달하며 최소

0.81명에서 최대 8.61명까지 범위를 보였다. 이는 분석 기간 동안 매우 다양한 수준의

출산율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화율은 평균 약 52.7%로 나타나 한 국가의

과반 정도 인구가 도시 거주자인 수준이며 최소 4.5%에서 최대 100%까지 분포한다.

도시화율 100%로 기록된 사례는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뿐인데 도시 국가에 가까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일부 산유국 등에서 도시화율이 거의 100%에 달하기 때

문이다.

1인당 GDP의 로그 평균은 약 8.30이고 표준편차 1.45로써 이는 대략 1인당 GDP가

평균적으로 4,000달러 수준이며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국내이동자

유지수는 평균 1.51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최소 0에서 최대 2까지 전 범위의 값이 관

측되었다. 이 지수의 관측치 수는 6,676개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조금 적은데 이는 일

부 국가 연도에 해당 지수가 보고되지 않아 결측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종

교 더미 변수의 평균은 0.17이며 표준편차 0.37로 분포가 치우쳐 있다. 전체 표본의 약

17%에서 이 값이 1임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기초통계량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가별

패널 자료임을 감안할 때 변수들 간 분산이 충분하고 극단적인 값들은 일부 제한적으

로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모형 및 방법론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은 시계열적 자기상관을 고려하기 위해 종속

변수의 이전 시점 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패널 데이터 모형을 말한다. 이러한 모형은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출산율과 같이 현재 수준이

과거 수준의 영향을 받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예컨대 합계출산율(TFR)의

경우 인구 구조나 사회적 요인이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전 기간의

TFR이 현재 TFR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 관계를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패널모형은 국가별 불변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이

질성을 고려하면서 동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동태적 패널모

형에서는 시차항과 오차항 사이의 상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추정 방법을 그대로 적

용하면 편의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의 지연값   을 모형에 포함하면
해당 변수와 패널 단위 고유효과()가 오차항에 함께 포함되어 상호 상관관계를 가지
게 된다. 이로 인해 OLS나 정적 패널 고정효과 추정은 일치성을 상실하며 특히 시계

열 길이(T)가 작은 패널에서는 Nickell 편의로 알려진 큰 추정 편향이 발생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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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와 오차항의 상관관계로 인해 일반적인 OLS 추정으로는 일치

추정량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추정 기법이 필요하다.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내생성 문제와 고정효과의 존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GMM(System GMM) 추정법을 활용하였

다. 시스템 GMM은 Arellano-Bond가 제안한 1차 차분 GMM 방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1차 차분 변환을 통해 모든 변수를 변화량으로 바

꾸면   이 되어 국가 고유의 고정효과()가 제거된다. 이로써 시간에 따라 불변
인 특성의 영향이 소거되어 고정효과와 시차항의 상관으로 인한 편의를 줄일 수 있다.

고정효과 제거 후에도 여전히 종속변수의 이전치(  )가 새로운 오차항(차분된
오차)에 내생적으로 남는데 GMM은 이에 대한 적절한 도구변수를 제공한다. 둘째, 시

스템 GMM은 내생적 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 변수의 과거 시차값을 활용한다. 즉, 외

생적이라고 가정되는 적절히 멀어진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현재 시차항의 변동을 설

명함으로써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상관성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   혹은   수준값 등과 같이 충분히 이전 시점의 값은 현재 오차와 상관되지 않는다고
보고 도구변수로 활용한다. 이러한 내생성 교정을 통해 모형의 인과관계 추론을 개선

할 수 있다. 셋째, 시스템 GMM은 1차 차분 GMM에 비해 더 많은 모멘트 조건을 활

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Arellano & Bond (1991)의 차분 GMM 추정량은 동태적 모

형에 일치추정량을 제공하지만 모수의 자기상관 계수가 크거나 패널 고유효과의 변동

성이 큰 경우 추정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는 종속변수가

강한 지속성을 보일 때 과거 수준값들이 현재 변화량을 설명하기에 약한 도구변수가

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시스템 GMM은 Arellano & Bover (1995)의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Blundell & Bond (1998)가 발전시킨 방법으로써 원래 수준 방정식까지 포함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가적인 모멘트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약한 도구변수 문제

를 완화하고 추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요컨대 내부적 도구변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

스템 GMM은 외부 도구변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도 높은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고정효과와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본 연구가 채택한 시스템 GMM 방법론은 1990년대에 확립된 동태적 패널추정 이론

에 근거하고 있다. 주요 연구들의 기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rellano &

Bond (1991)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시차항과 고정효과 간 내생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차분 GMM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변수에 1차 차분을 취하여 고정효

과를 제거한 뒤 종속변수의 충분히 과거 시차들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GMM 모형을

구성하였다. Arellano-Bond 추정량은 작은 T, 큰 N 패널에서 일치성과 효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GMM 프레임워크에서 오차항의 2차 자기상관을 검

정하는 방법(AR(2) 검정)도 함께 제시하여 모형의 타당성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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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llano & Bover (1995)는 이후 기존 차분 GMM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대안적 정규방정식인 전진적 Orthogonal

deviation 기법을 제안하여 데이터 손실을 줄이는 한편 수준 방정식 자체에 대한 추가

모멘트 조건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패널 데이터의 초기

조건에 관한 가정을 활용하면 1차 차분된 변수의 값을 원래 수준 방정식의 도구변수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존 차분 GMM보다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Blundell과 Bond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스템

GMM의 토대가 되었다. Blundell과 Bond (1998)는 앞선 연구를 발전시켜 시스템

GMM 추정량을 공식화하였다.

시스템 GMM은 차분 방정식과 수준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추정하

는 방식으로 각각에 적합한 도구변수를 적용한다. 이때 추가되는 수준 방정식 모멘트

가 타당하려면 고정효과와 초기 시점의 변화량이 상관되지 않는다는 추가 가정이 필

요하다. Blundell과 Bond (1998)은 이러한 초기조건 가정 하에서 더 넓은 모멘트 조건

집합을 구성함으로써 특히 종속변수가 단위근에 가까운 경우 1차 차분 GMM의 약점

을 보완하고 추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GMM은 많은 패널과 짧은 시계열을 가진 데이터에서 추정의 정확도

와 안정성을 높이는 대표적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요약하면 Arellano와 Bond (1991)는 동태적 패널의 기본 GMM 접근법을 확립하였

고 Arellano와 Bover (1995)와 Blundell와 Bond (1998)는 추가 가정과 모멘트 조건을

통해 추정량의 유효성을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GMM이라는 보다 강력한 도구를 완성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축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도 시스템 GMM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생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

종속변수의 시차값을 활용하였다. 특히 합계출산율(TFR)을 포함한 동태적 모형에서

TFR의 2시차 및 3시차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Arellano-Bond식 GMM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접근으로써 1시차 값   은 여전히 오차항과 상관될 수 있
으므로 도구변수로 부적합한 반면 2시차 이후의 값(   ,   )은 현재 오차
항과 상관되지 않는 외생적 도구변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3시차의

TFR을 사용하여 1시차 TFR(동적 항)의 변동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해당 변수의 내생

성을 통제하였다. 또한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서도 자료 생성 과정이나 인과 관계상

내생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하게 그 과거 시차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예

를 들어 국내이동률(InternalMobility)이나 경제 수준(logGDP per capita) 등의 변수도

현재 오차와 잠재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변수들의 1시차 혹은 2

시차 값을 도구변수로 포함하여 추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반면 UrbanRate(도시화

율)나 StateReligion(국가 종교 여부)처럼 비교적 외생적으로 간주되는 변수는 내생성

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형에 포함하거나 필요 시 예정변수 처리를 통해 1시차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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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와 상관없음을 가정하였다. 정리하면 종속변수 TFR의 2-3시차를 중심으로 적절

한 시차의 변수를 도구변수 세트로 구성함으로써 GMM 추정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구변수 선택은 과도한 도구변수 사용을 지양하고 모형의 식별력을 높이는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너무 많은 시차를 도구로 포함하면 모멘트 조건 수가 급증하여

Sargan/Hansen 검정의 파워가 약해지고 추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경험적으로 유효성이 확인된 2-3시차 정도까지를 도구변수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동태적 패널모형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는 국가, 
는 연도를 나타낸다.

       log       (1)

위 식에서  는 국가 의 시점 합계출산율이다.   은 한 시점 전의 출산
율로써 동태적 자기회귀 항( )의 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는 도시화율,log는 1인당 GDP의 로그값, 는 국내 인구이동률,은 국가의 공인 종교 존재 여부(더미변수)로써 이들에 대한 계수 를 각각 추정한다. 는 국가별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는 설명되지 않은
오차항이다.

위 모형을 일차 차분하면   이 되므로 가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식을 와
   시점의 차이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log     (2)

이 차분 방정식에서는 가 소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정효과로 인한 편향이 제
거된다. 그러나 새로운 오차항      는 여전히    등과 상관될 수
있다. 따라서 차분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생변수에 적절한 도구변수를 적

용해야 한다. Blundell-Bond의 시스템 GMM은 위 차분 방정식의 추정에 더하여 원래

수준 형태의 방정식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시

스템 GMM은 차분 방정식에는 과거 수준 변수(    )를 도구변수로 사용
하고 수준 방정식에는 과거 변화량(    )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두
방정식 체계를 한꺼번에 추정한다. 이때 수준 방정식에 대한 추가 모멘트 조건이 성립하

려면 앞서 언급한 초기조건에 관한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가정 하에서는 변수의

변화분은 고정효과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수준 방정식의 도구변수로 정당화할

수 있다. 시스템 GMM의 수준 방정식 도입은 추정 효율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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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패널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R의 plm 패키지를 활용하여

one-step System GMM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System GMM은 Arellano와

Bover(1995), Blundell과 Bond(1998)의 이론에 기반한 추정기법으로, 차분방정식과 수

준방정식을 결합함으로써 도구변수의 유효성을 높이고, 특히 시계열 길이가 짧고 횡단

면 수가 많은 자료에서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ne-step GMM은 초기에는 등분산성을 가정한 식별 가중치 행렬을 사용하여 추정

을 수행하지만, 이분산성 하에서도 강건한 표준오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robust 옵션

을 통해 Huber-White 타입의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이는 소표본 편의를 보정하지

는 않지만,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가능성을 고려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증적

타당성을 지닌다.

모형의 과식별 제한(overidentifying restrictions)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Hansen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 검정은 사용된 도구변수 집합이 외생적이며, 모형의

모멘트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도구변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태적

패널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rellano-Bond 자기상관 검정을 실시하였다. AR(1)

검정 결과에서는 차분화로 인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 AR(2) 검정에서는 유의한 자기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모형에 포함된 도구

변수들이 진정한 외생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템 GMM의 정규 가정이 만족됨을 시

사한다.

또한 도구변수의 과다 사용은 Hansen 검정의 검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도구변수의 수를 제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시차값만을 도구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종속변수인 TFR에 대해 2~3차 시차를 도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식별

력과 외생성을 모두 고려한 모형이 구축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출산율 결정요인을 동태적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one-step

System GMM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고정효과와 내생성 문제를 동시에 보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각종 진단 검정 결과에서도 모형의 적합성이 입증되었고, 도출

된 계수는 경제학적 해석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

후 동일한 계량적 도전이 필요한 연구들에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각 연도 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Pooled OLS, 확률효과모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는데 각 연도의 계수 값이 큰 수의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모형의 설명변수들

로 설명하지 못한 휘발유 소비량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모든

연도의 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호는 다른 두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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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1. 실증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2021년까지 181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합계출산율

(TFR)에 대한 동태적 패널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2>에 나타나있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z-value p-value

lag 0.9393 0.0053 176.24 < 0.001***

UrbanRate −0.00334 0.00062 −5.37 < 0.001***

log_GDPperCapita 0.0401 0.00636 6.31 < 0.001***

InternalMobility −0.0102 0.00767 −1.33 0.1858

StateReligion 0.0615 0.0212 2.90 0.0037**

※유의수준: *** p < 0.01, ** p < 0.05, * p < 0.1

<표 2> System GMM 추정 결과 (One-step)

위 결과를 보면 전년도 출산율의 계수 가 0.9393로 1에 근접하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이는 출산율에 강한 동태적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금년

출산율은 전년도의 출산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출산행태의 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높은 자기상관 계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산율이 서서히 조

정되고 장기 균형에 수렴함을 시사한다. 계수 =0.9393은 1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모
형이 안정적이며 장기균형에서의 효과 누적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변수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경우 출산율에 대한 장기 효과는 단기 계수의   배
로 증폭된다. ≈ 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 효과에 약 16배에 달하는 누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충격이 단기

간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동태적 특성을 보여준다.

도시화율 계수는 -0.00334로 음수이며 1%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는 도시화율이 1%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033만큼 감소함을 의미한

다. 비록 계수 값은 작아 보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도시화의 누적효과를 고려하면 상당

한 출산율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화 진전이 출산율 하락과 연관

된다는 기존 인구경제학적 논의와 부합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교육 수준 향상, 가족계

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가치관의 변화, 높은 양육비용 등으로 인해 출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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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도시화와 출산율 간에는 부의 상

관관계가 관찰되며 농촌에서 도시로의 생활환경 변화가 가족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의 육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보육시설 확충,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 지

원,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도시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1인당 GDP를 로그 변환한 변수의 계수는 0.0401으로 양의 값을 보여주었으며 유의

수준 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

율이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산업화 경제발전 단계

에서는 소득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인구전환 가설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단계에 이르면 경제적 안정이 오히려 출산 결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의 단면

이 포착된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 등이 매우 높은 선진국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발전이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과거 부정적이던 개발-출

산율 관계가 J자 형태로 양의 관계로 바뀌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사회 발전은 초저출산 상태에서 출산율의 부분적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 수준 계수가 양수로 나타난 것은 고소득 국가들

에서의 출산율 반등 효과 또는 경제적 안정감이 주는 출산 장려 효과를 반영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국내 이동의 효과는 계수가 -0.0102으로 음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음의 부호 자체는 내부 이동 증가가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일 수 있음

을 시사하나 유의수준 5% 내에서 확정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 간 비교

에서 내부 이동의 출산율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능성 있는 해

석으로는 내부 인구이동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맥락에 따라 상이하거나 도시화율

등의 다른 변수에 의해 그 영향이 상당 부분 포착되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

서 도시로의 이주는 출산을 지연하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도

시화율 변수가 설명해버리므로 별도의 독립된 영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한 인구이동은 일시적으로 가족계획을 교란시키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이주지의 출산

행동에 적응하는 효과 등이 혼재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단위 총합 자료에서 뚜렷

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 국교의 형태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더미변수의 계수는 0.0615로 양의 영

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국교를 채택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

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세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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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종교적 교리가 강하게 유지된 사회

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산이 장려되거나 피임에 제한이 있는 등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반면 사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경험적으로도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종교적 신앙심과 활동 수준이 높

을수록 출산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다. 본 연구의 국가 단위 분

석에서 국교 더미가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 것도 종교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력이 클수록 출산행동에 친가족적 태도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도시화 진전, 경제발전 수준, 인구이동, 사회문화(국교)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국가별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도시화율의 증가와 세속화는 출산

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반면 경제적 풍요와 전통적 가치 유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도시화와 저출산 간의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이는 도시화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합계출산율(TFR)이 낮아지는 경향을 시사하

며 기존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 상승, 주거 공간

제약, 자녀 양육 비용 증가 등을 가져와 아이를 갖기 부담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 예

컨대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한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에서 0.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거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OECD 보고서는 주거비용 부담과 장시간 통근 등으로

젊은 층의 독립과 가족 형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

공급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화 진

전 속 출산율 감소는 예견된 결과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도시 생활환경을 가족 친화적

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인당 GDP(경제발전 수준)가 출산율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전통적 인구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소득 및 산업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

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일부 고도 발전 국가들에서는 경제발전과 출산율 간

관계가 반전되는 조짐도 보고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커지고 사회복지가 확충된 국가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높은 소득수준이 오히려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

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도 과거에는 역관계였으나 최근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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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유연근무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을

때 경제발전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적 요인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80% 이상)가 가톨릭 또는

이슬람 신자인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종교가 개인의

가족관 형성과 출산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가톨릭과 이슬람과 같은 전통

종교는 출산과 가족 확대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화권 국가들은 경제, 사회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세속화된 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실

제 글로벌 통계를 보면 이슬람권 국가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자녀수가 약 2.9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은 1.6명 수준에 불과하여 종교 유

무에 따른 차이가 크다. 이러한 문화, 종교적 배경은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 예컨대 종교적 공동체의 지지가 강한 사회에서는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이 보다 적

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지만 세속화 사회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에서 국내이동자유지수(Internal Mobility)의 영향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KDI 보고서 등 선행연구에서 해당

지수가 저출산의 설명요인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범위와 맥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의 연구가 특정 국가나 지역 내

에서 장거리 통근과 낮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밝힌 반면 본 연구는 전 세계 다양한 국

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패널 분석이다. 국가 간 내부 이동의 자유도 지표는 대체

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최대치에 가깝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별 격차보다 전반적 도

시화 수준과 경제환경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서는 해당 지표의 변

별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측정 지표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KDI 보

고서에서 사용한 내부 이동성 지표는 실제 인구이동이나 통근거리 등의 구체적 지표

였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국내이동자유지수는 제도적 자유도에 초점을 둔 지표로써

출산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포착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시계열과 방

법의 차이도 영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DI 연구는 특정 기간의 상세 데이터로 인

과관계를 모색했지만 본 연구의 GMM 모형은 동태적 효과와 내생성 보정에 중점을

두어 일부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측면이 있다. 요컨대 내부 이동성의 효과에 대

해서는 맥락과 지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둘러싼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도시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도시화의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 예외적인 국가들은 오히려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높거나 별 차이

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농촌지역이라 해도 생활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 출산율 자체가 낮지만 그래도 도시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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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보다 약간 더 낮은 패턴을 보인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 초기 단계에서

농촌 대비 도심의 출산율 저하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이는

도시 거주가 늘어나도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남아있거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

입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효과 등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 지역이라도 합계출산율이 3에서

4명 대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사례가 있으며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들도 도시화가

진행되어도 가족 확대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출산율 감소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

다. 반대로 동아시아의 도시화된 사회는 극심한 교육 경쟁과 고비용 구조로 인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처방 역시 이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선진국 도시에서는 일자리 안정과 육아 지원,

주거비 완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촌-도시 간 균형 발전과 교육, 보건

서비스 향상을 통한 조기 출산율 급감 방지에 힘쓰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UN 회원국 19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화율, 1인당 GDP,

국내이동자유지수, 그리고 특정 종교 지배여부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

태적 패널 모형(one-step system GMM)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율은 출산율에 대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쳐 도시화

진전이 출산율 저하와 연결됨을 확인했다. 둘째, 1인당 GDP는 예상과 달리 정의 영

향을 보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오히려 다소 높아지는 관계가 관찰되

었다. 이는 높은 소득 수준에서의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출산율 감소 추세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종교 변수는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여 가톨릭 또는 이슬

람 인구가 지배적인 국가일수록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국내이동자유지수는 본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지표의 측정 한계나 국가 간 비교에서 나타나는 맥락 차이로 인해 영향이 상쇄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발견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화 속에서 출산율을 유지,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 생활환경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정

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육아 비용 경감을 위한 보육 지원과 양질의 교육, 의료 서

비스 제공,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넓은 가족 주택 공급 등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부담은 혼인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이므로 공공임대 주

택 확충이나 주택 구입 지원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

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육아휴직의 활성화,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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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재택근무 확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등으로 부모가 일하면서도 양육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높은 도시화율로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

회일수록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가족친화적 정책은 결국 경제발전의 성과가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 접근도

필요하다. 종교성이 낮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 형

성을 돕기 위한 캠페인, 지역 공동체 육성 등이 정책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가족 중심의 문화권에서는 정부 정책이 전통적 가족지지망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

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짚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 측면에서 일부 국가 및 연

도별 결측으로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으며 변수 측정의 정확성 한계도 존

재한다. 예를 들어 도시화율이나 출산율 통계의 신뢰성, 국내이동자유지수의 포괄 범

위 등이 그러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보강과 정교한 측정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주요 변수들의 독립적 효과에 초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변수들 간

상호작용이나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상호작용, 교육 수준 또는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의 복합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이나 구조 모형을 통해 메커니즘을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간적 지속성과 정책 효과의 시차를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출산 행동은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와 세대 교체 효과를 분석하는 시계열 접근이 보완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가 거시적

비교에 머물렀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사례 연구를 통해 각 맥락에

서 어떤 요인이 출산율 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선

진국 대도시 vs 중소도시, 농촌 지역 vs 도시 지역의 생활여건 비교나 문화권별 출산

정책 효과 비교 연구 등이 그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와 효과적인 정책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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